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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고유가 위기 “공동대응”
이희범 장관, 에너지장관회의 잇따라 참석 … 안보강화 차원 협력 

고유가 등 에너지 문제에 대해 한국․중국․일본 3국과 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6월9일부터 2일간 필리핀에서 열린 제1차 ASEAN+3 에너지장

관회의와 제6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 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고유

가 대응책, 에너지 안보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ASEAN+3 회의에서는 천연가스, 석유시장, 석유비축, 에너지 안보, 신․재생에너지의 5개 중점 과제별로 역

내 협력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동아시아 지역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아시아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회의에서 이희범 장관은 석유 시장 분야의 발제를 통해 아시아 프리미엄의 해소를 위해 석유도입선 다변화, 

석유비축 및 역내 석유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또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고유가로 쟁점이 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상황 및 에너지 안보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APEC 내 원자력 논의체계 구성에 대한 문제도 승인됐다.

양대 회의 외에도 이희범 장관은 필리핀, 미얀마, 타이 등 3국 에너지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일본 및 중국

과는 3자 회담을 잇따라 열어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연쇄 회담을 통해 한국은 필리핀과는 한전이 참여하는 세부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합

의하고 정부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으며, 미얀마와는 A-1광구 가스전 개발 등을 위한 한국-미얀마 자원

협력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또 타이와는 중동 석유를 동아시아 지역에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송유관 및 저장시설 건설 프로젝트 참

여 문제와 석유비축시설 건설 등 양국간 협력방안을 협의했으며, 한국․중국․일본 3자 회담에서는 동북아 에

너지협력체 구성 방안이 논의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회의를 계기로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이 공존하는 역내 에너지안

보의 중요성 인식이 크게 확산됐으며 앞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역내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추진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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